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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고려하는 이들의 동기와 정보탐색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모색한 경험이 있는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서직에 대한 정보탐색과정은 Kuhlthau의 정보탐색
과정 모델을, 사서직 선택 동기 유형의 분석은 Deci &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공간과 책에 대한 선호에서 비롯된 내재적 동기가 가장 주요한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탐색 초기에는 내재적 동기, 통합된 조절 및 확인된 조절과 같은 자율적 동기의 충족이 탐색의 중심이 되었으나, 탐색이 
지속됨에 따라 투사된 조절 및 외적 조절과 같은 통제된 동기의 충족으로 탐색의 초점이 확대되었다. 탐색 과정에서 
드러난 사서직의 기존 이미지와 실제 탐색된 정보 간의 괴리는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사서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단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부재 등이 
괴리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의 진로 결정뿐만 아니라 사서직 전체의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위한 정보탐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서직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otivations and information-seeking processes of individuals considering 

a career transition into librarianship.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individuals who had 
explored such a transition. The information-seeking process was analyzed using Kuhlthau’s Information 
Search Process (ISP) model, and career choice motivations were examined through Deci and Ryan’s 
Self-Determination Theory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trinsic 
motivation—particularly a preference for library spaces and books—was the most significant initial 
driver. In the early stages of information seeking, participants primarily focused on fulfilling autonomous 
motivations, such as intrinsic motivation, integrated regulation, and identified regulation. However, 
as the exploration progressed, their focus expanded to include controlled motivations, including introjected 
regulation and external regulati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reconceived image of librarianship 
and the actual information uncovered during the search process offers critical insight into the gap between 
public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professional reality. The main causes of this gap were identified 
as a lack of systematic information about the profession, perceptions shaped by fragmented personal 
experiences, and the absence of a strong collective professional voice. These factors influence not only 
individuals’ career decisions but also the broader social perception and professional status of librarians. 
By examining the information-seeking process involved in career transitions into librarianship,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how information about the profession is communicated.

키워드: 사서, 진로전환, 정보탐색과정, 자기결정성이론, 진로전환 동기 
librarian, career transition, Information Search Process(ISP), Self-Determination Theory, 
career choice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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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진로전환은 좁게는 이직이나 전직과 같은 직

장을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넓게는 한 개인

이 실제로 다른 역할을 맡음으로써 역할의 실

질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 즉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경험의 양상을 바꾸는 행위라 볼 수 있다(김

은경 외, 2023; Louis, 1980). 과거에는 많은 사

람들이 초기 성인 시기에 취업한 직장에 정년 

때까지 머물렀다면, 오늘날에는 직업 선택과 

진로발달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이지원 외, 2014).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 자신의 성장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 등 다양한 이유로 일

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다(김은빈, 허승희, 2022).

사서는 진로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

은 관심을 받는 직업이며, 이는 데이터로도 확

인할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인 대학 내 문헌

정보학과 입학정원은 최근 5년간(2020-2024

년) 평균 1,225명(교육통계서비스, 2024)인 반

면, 같은 기간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 수는 

평균 2,366개(한국도서관협회, 2024)이다. 대

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문헌정보학과 입

학정원과는 달리 사서자격증 취득 수는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사서로 일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

규 교육과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보다는 학점은

행제와 사서교육원 등에서 진로전환을 위하여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전환을 결심한 이들은 새로운 진로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정보는 의사결정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Whittemore 

& Yovits, 1973), 이는 진로전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는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개인과 직업 환경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

보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다뤄

지면서 정서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진로의사결정은 

인지적 과정인 동시에 정서적 과정임이 밝혀짐

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서적 측면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공윤정, 2014). 

Emmerling과 Cherniss(2003)는 진로의사결정

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은 특정 진로 선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 개인이 참여할 자기 

탐색의 양과 종류, 그리고 진로 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

다. 따라서 정서는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인지

적, 행동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정보의 인지적 

측면을 넘어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모델로는 Kuhlthau

의 정보탐색과정(Information Search Process, 

이하 ISP) 모델을 들 수 있다(Kuhlthau, 1991).

최근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서 또한 자신의 사명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정보자원의 수집 및 접근을 제공

하는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를 넘어 사서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김지현, 2020; 

이승민, 2020),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실

현되기 위해서는 사서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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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서가 변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서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사서로 진입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

다. 이들의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신규 사서가 사

서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탐색과정에

서 확인한 사서직 정보 간의 간극을 통해 사서

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로전환을 통해 진입한 사서들의 역

량은 사서직 전체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서로의 진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진로전환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uhlthau

의 ISP 모델에 기반하여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희망하는 이들의 정보탐색과정에서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사서로의 진로전환 동기를 충족시

키기 위한 정보탐색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

에서 탐색된 정보와 기존 인식의 괴리를 분석

함으로써 사서직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의 개

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고려하

는 개인의 동기는 정보탐색과정에서 어떻

게 나타나는가?

∙연구질문 2. 사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정보탐색과정에서 수집된 실제 정보와 어

떤 인식적 괴리를 보이며, 그 원인은 무엇

인가?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진로전환은 국내외 문헌에서 진로전환, 진로

수정, 경력전환, career change, career transition, 

career switch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전환’이란 용어로 사용

한다. 진로전환의 개념을 기존 업무와 비교해 

주요한 변화가 있는 높은 수준의 역할 변화로 

정의하는 Nicholson과 West(1989)의 정의를 

참고하여 기존 업무와 비교했을 때 급진적 변

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고려하는 이

들의 사서직 정보 탐색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히 정보탐색과정을 기술하는데 그치

지 않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서직 선택의 

동기와 기존의 사서 인식에 대한 괴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서의 진

로전환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과 사서직에 

대한 정보 제공의 수준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사서로의 진로전환 경험뿐만 아니라 이를 

정보탐색과정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가 제한적

인 것을 확인한 후, 본 연구의 진행 방향을 심층 

면담을 기반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설정하였다. 

탐색적 연구는 연구 주제 자체가 비교적 새롭

거나 기존 연구가 부족한 경우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구 유형으로(Babbie, 

2021),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에 부합한다고 판

단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반

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인터뷰

는 복잡하거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문제, 참가

자가 주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거나 주제와 

관련된 가치나 의도를 논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탐구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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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Kallio et al., 2016). 본 연구 주제의 경

우 참가자들이 정보탐색과정이라는 주제에 대

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사전의 문헌 조사를 통해 인터뷰 질

문을 구성한 후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진행

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인터뷰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정보탐색과정은 Kuhlthau의 

ISP 모델을,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동기 

유형의 구분은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

(Self Determination Theory, 이하 SDT)을 적

용하였다. 탐색 과정에서 나타난 사서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보 제공 방식 및 내용 등을 바탕

으로 사서직 정보 제공의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탐색과정(ISP) 모델 

정보탐색(information seeking)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의도적, 일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적절한 정보원의 선정, 정보

의 적합성 판단, 실제 정보의 이용까지의 일련

의 과정을 포함한다(김갑선, 2005). 정보탐색

과정에 대한 모델은 커뮤니케이션학적 연구 배

경을 가진 Dervin의 의미생성이론, 정보탐색과

정을 8개의 특성으로 구분한 Ellis 및 Kuhlthau 

등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다(사공복

희, 2003).

본 연구는 여러 정보탐색과정 모델 중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Information Search 

Process, ISP)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Kuhlthau의 ISP 모델은 Kelly의 개인구성이

론(personal construct theory), Belkin et al.의 

ASK(지식의 이상 상태, anomalous state of 

knowledge) 가설, Taylor의 4가지 요구 수준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ISP 모델은 다른 정

보탐색 모델과는 달리 정보탐색 단계별로 ‘정서

(감정)’, ‘인지(사고)’, ‘신체(행동)’의 3개 부분

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Kelly의 개인

구성이론으로 감정적 경험을, Belkin et al.의 

ASK 가설로 인지적 측면을 설명한다(Kuhlthau, 

1991). 정보탐색과정은 이용자가 특정 문제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지식 상태를 확장하기 위

해 정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활동이

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탐색은 개인적인 관점

을 형성해 가는 의미형성(sense-making) 과

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Dervin, 1983). 개인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탐색 과정에서 새롭게 연

결되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의도

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전체 경험, 느낌, 생각과 행동이 모두 반영된다

(Kuhlthau, 1991).

Kuhlthau(1991)는 Kelly의 개인구성이론을 

토대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경험을 설명한

다. 이때 불확실성은 의미 구성 과정의 필수적

인 요소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

반되는 불확실성은 정보를 통해 해소되거나 감

소될 수 있다(Yovits & Foulk, 1985). 정보는 

의사결정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로(Whittemore 

& Yovits, 1973),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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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은 점차 확신감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예측한 결과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 즉,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신감이 점

차 증가하며 이는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

게 한다(Yovits & Foulk, 1985). 인지적 관점

에서 Belkin et al.(1982)는 정보 탐색을 ASK 

가설로 설명한다. 정보 요구는 개인이 알고 있

는 것과 알아야 할 것 사이의 격차로, 개인의 

지식 상태는 탐색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변화한다.

Kuhlthau(2004)는 이와 같이 정보 요구를 

인식하는 탐색착수의 과정부터 논제를 선정하

고 탐색의 주요한 초점을 형성, 초점이 형성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을 종료하는 정보탐색의 

전 과정을 감정, 사고, 행동으로 구분하여 6단

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부 단계는 <표 

1>과 같다.

2.2 자기결정성이론(SDT)

여러 경험적 이론들이 동기를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며 그 차이를 양적으로 보려 했다면, SDT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결정적인지, 또는 통제적인

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유형의 동기를 구분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는 활동 자

체에서 오는 즐거움에 기반한 내재적 동기와 

활동의 본질적 특성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 참여하는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내재

적 동기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활동

은 외재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Ryan & Deci, 2000).

외재적 동기는 통제 수준과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조절 양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를 위해 Deci와 Ryan(2008)은 외부 규범이나 

요구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자율적으로 조절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외재적 동기가 내

면화되는 정도에 따라 자율성의 수준이 달라지

며, 이에 따라 외적 조절에서 통합된 조절까지 

네 가지 조절 유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외

재적 동기의 가장 덜 자율적인 형태인 외적 조

절(external regulation)은 개인의 행동이 외부

의 구체적인 조건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로, 외

부의 요구를 충족시켜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유형이다. 투사된 조절

(introjected regulation)은 행동의 통제가 외부

로부터 오지만 그 조건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단계 탐색착수 논제선정 탐색조사 초점형성 정보수집 정보표현

감정 불확실성 낙관적
혼동, 좌절

의구심
명료화

방향설정

확신감

만족

불만족

사고

모호함 구체적

관심 증가

행동 관련 정보 탐색 적절한 정보의 문서화

(출처: Kuhlthau, 2004) 

<표 1>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모델(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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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자기 승인 혹은 타인 승인을 추구하거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유형이다. 확

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은 어떤 행동

의 내재된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동의 가치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규제

를 더 완전히 내면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은 외재적 동기의 내면화 중 가장 

완전한 형태로, 단순히 행동의 중요성을 동일

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다른 가치 및 욕구와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Deci & Ryan, 

2008; Ryan & Deci, 2000).

이들 동기 유형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통

제된 동기와 자율적 동기로도 구분할 수 있다

(Deci & Ryan, 2008). 가장 통제된 형태의 외

적 동기인 외적 조절과 상대적으로 통제된 상

태로 남아있는 투사된 조절이 통제된 동기에 

해당하며, 활동의 가치를 동일시함으로써 내면

화가 이루어지는 확인된 조절과 가장 완전하고 

효과적인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통합된 조절, 그

리고 내재적 동기인 내재적 조절이 자율적 동기

에 해당한다(<표 2> 참조).

Deci와 Ryan(2008)은 흥미로운 활동에 대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거

나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

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자율성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행동

을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하며, 유

능감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 관계

성은 타인과의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는 것

을 말한다(Ryan & Deci, 2017). 이 세 가지 심

리적 욕구는 내면화를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

2.3 사서로의 진로전환 

국내 진로전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진로전환의 결정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로, 숙련된 근로자의 이

탈을 막고자 하는 연구이다. 둘째, 진로전환 지

원에 관한 연구는 외환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진로전환이 빈번해짐에 따

라 진행되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진

로전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진로전환 과정

에서의 경험은 디자이너, 항공 승무원, 상담자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만(김은경 외, 2023), 사서로의 진로전환 경험

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자기결정적 자기결정적

동기 유형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조절 유형 무조절 외적 조절 투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조절

행동의 인과 소재 비개인적 외적 다소 외적 다소 내적 내적 내적

자율성의 정도 통제된 동기 자율적 동기

(출처: Deci & Ryan, 2008 재구성) 

<표 2>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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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

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을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으로, 사서 자

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한국도서관협회, 2022). 사서 자격증은 대

학교/대학, 지정 교육기관(사서 교육원) 및 국

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

증을 취득한 이후 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

보 서비스 기관에서 사서 및 정보 전문가로 활

동하게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서는 진로전환에 대한 요구

가 많은 직종 중 하나이다. <표 3>은 문헌정보

학과 입학정원과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 수를 

비교한 것이다. 자격증 취득 건수가 입학정원

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은, 정규 교육과정보다

는 진로전환을 위해 학점은행제와 사서 교육원

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사

례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진로전환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사서의 진로전환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서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사서자격제도 개선 논의(곽동철, 

2009; 곽동철 외, 2009; 정동열, 2007), 사서 자

격 시험 도입 방안 검토(오지은, 정연경, 2013), 

그리고 사서 자격 인증 제도의 도입 논의(홍현

진 외, 2021)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는 활

발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 진로전환자들이 어떠

한 동기와 탐색 과정을 통해 사서를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공공, 학술 및 특수 도서관의 사

서 직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도서관 협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 

공인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문헌정보학 석사 학

문헌정보학과 입학정원 사서자격증 취득 수

연도 4년제 2년제 합계 증감률 2급 정사서 증감률

2014 1,204 390 1,594 　 1,941 

2015 1,164 322 1,486 -6.8% 2,052  5.7%

2016 1,167 341 1,508 1.5% 2,099  2.3%

2017 1,167 310 1,477 -2.1% 2,178  3.8%

2018  974 325 1,299 -12.1% 2,173 -0.2%

2019  975 263 1,238 -4.7% 2,047 -5.8%

2020  915 306 1,221 -1.4% 2,243  9.6%

2021  935 362 1,297 6.2% 2,299  2.5%

2022  889 298 1,187 -8.5% 2,345  2.0%

2023  954 293 1,247 5.1% 2,466  5.2%

2024  916 259 1,175 -5.8% 2,476  0.4%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교육통계(문헌정보학과 입학정원) 및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증(연도별 발급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참고로 사서자격증은 입학정원과의 비교를 위해, 1급 정사서 및 준사서를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2급 정사서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3> 2014-2024 문헌정보학과 입학정원 및 사서자격증 취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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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필요하다. 학부 전공이 문헌정보학이 아

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ALA에서는 다

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서가 되었을 때

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해외의 진로전환에 대

한 연구는 특히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

고 있다. Ard et al.(2006)에 따르면, 도서관에

서의 예비 직업 경험은 도서관 분야 진입의 주

요한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서 직무를 미리 접한 사람들은 해당 분

야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고, 기존의 업무 경

험을 바탕으로 전문 사서가 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는 급여, 이용자 집단, 직업적 위상보다 

‘일의 흥미로움’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사서직 

선택에 있어 더 큰 유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

다. 반면, Dukic(2019)은 도서관 분야로의 진

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급여, 직업 보장, 안정적 근무조건 등의 외재적 

요인이라 밝히고 있다. 내재적 요인 또한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외재적 요인보다는 낮은 순

위로 평가되었다. Agyemang(2019)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사

서직으로 진로를 전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

양한 동기 유형을 탐색하고 있다. 책에 대한 애

정과 책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내재적 동기와 

보상, 직무 환경의 측면에서의 외재적 동기가 

함께 나타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대상

인터뷰 대상자는 지인 및 지인 추천 방식을 

통해 1차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는 구

글 설문지를 통해 본인의 경력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신청하

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목적에 맞는 최종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가능한 한 풍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

문사회, 예술 및 이공학 등의 다양한 전공 배경

과 근무 도서관 관종, 경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

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로 정하였다. 첫째, 학부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고, 둘째, 사서와 무관한 일을 하

다가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위해 사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며, 셋째,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일반, 교육) 진학 혹은 문헌정보학과 학

사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이다.

최종 인터뷰 대상자는 <표 4>와 같다. 1차 인

터뷰는 2024년 11월에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 1차 인터뷰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후, 

1차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동기 유형의 존

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6월에 4명의 

인터뷰를 추가하였다. 핵심 범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자료 수집이 더 이상 새로운 통

찰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론

적 포화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인터뷰 모집을 

중단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경력 기간은 인

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세부적인 특징은 <표 5>

와 같다.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많았는데, 실무 경험이 2명, 아르바이트 등 실

무 외 경험이 5명 있었다. 문헌정보학 대학원

(일반, 교육)을 재학하거나 졸업한 참여자는 

총 6명이다. 진로전환을 포기한 2명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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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자 학부전공/이전직업 현재직업(경력기간) 특이사항 인터뷰 시간 인터뷰 방식

1 30대 언론홍보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재학 46’24” 비대면

2 30대 사회교육/방송작가 사서교사(1년 내) 53’36” 대면

3 40대 독어독문/출판사 편집자 교육공무직 사서(2년) 46’14” 비대면

4 40대 경영학/공무원 교육공무직 사서(2년) 43’04” 비대면

5 50대 영어교육/사기업
공공도서관 영어자료실 직

원(9년)
영어교육 석사 40’03” 비대면

6 30대 생명공학/사교육 기관 대학도서관 사서(1년 내) 43’02” 비대면

7 30대 법학/출판사 출판사
공공도서관 사서로 2년 

근무
49’25” 비대면

8 40대 법학/국가기관 등 공공도서관 사서(6년) 
작은도서관 운영경험 

있음 
36’54” 비대면

9 30대 언어치료/언어재활사 교육공무직 사서(4년) 52’09” 비대면

10 30대 작곡/문화재단 등 사무직 64’54” 비대면

11 30대 중국어/사기업 공공도서관 사서(3년) 50’34” 비대면

12 30대 의상학/패션회사 
도서관 자료보존실 사서외 

직무(1년 내)
52’51” 비대면

<표 4> 인터뷰 대상자

특징 대상자 수

문헌정보학과 교육대학원을 졸업 혹은 재학 3

문헌정보학과 일반대학원을 졸업 혹은 재학 3

도서관 실무 경험 있음 2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봉사 등 실무 이외의 경험 있음 5

사서직 탐색 전에 문헌정보학과 존재를 모름 4

사서직 탐색 전에 사서라는 직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 4

사서로부터 사서직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획득함 4

사서e마을 게시글에서 사서직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획득함 5

사서에 대한 정보 탐색 시 사서(또는 문정과 학생) 지인이 있었음 2

진로전환의 만족도가 높음 7

사서로 진로전환을 포기함 2

<표 5>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징

고는 8명이 전환에 성공하였고, 2명이 전환을 고

려하고 있었다. 

3.2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반구조화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

다. 인터뷰 질문은 Kuhlthau의 ISP 모델을 바

탕으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 따른 질문의 초

점은 다음과 같다. 탐색착수는 정보의 필요성

을 인식하는 초기 단계로, 진로전환의 계기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나

는 행동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논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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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포괄적인 논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단계

로, 여러 진로 대안 중 사서를 잠정적으로 선택

하는 시점에서의 정보탐색 경험을 다룬다. 탐

색조사는 논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탐색하

고 정보의 소재를 확인하는 단계로, 사서직에 

대한 전반적인 초기 탐색 경험과 정보원에 대

한 질문으로 작성하였다. 초점형성은 그동안 

파악한 정보로부터 구체적인 논제의 관점을 설

정하는 단계로, 사서직에 대해 정보탐색과정에

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탐색할 영역

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보수집은 설

정된 초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사서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과정을 중심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 마지막으

로 정보표현은 정보탐색을 완료하는 단계로, 탐

색을 완료한 이유와 그 결과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하였다.

각 단계마다 정보탐색과정에서의 활동과 감

정을 확인하며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미리 준

비된 인터뷰 질문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답변

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이는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터뷰 

자료뿐만 아니라 개별 인터뷰 대상자들 각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새로운 관점도 발견하기 

위함이다(<표 6> 참조).

단계 질문 

정보

탐색

과정

탐색착수

- 어떤 계기로 진로를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 그때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논제선정

-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나요? 

- 여러 대안 중에서 사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사서로 진로를 구체화 했을 때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탐색조사

- 사서에 대한 탐색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 정보를 찾기 전에는 사서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 정보를 찾으면서 어떠한 감정이 드셨나요?

초점형성

- 사서에 대해 어떤 정보가 알고 싶으셨나요? 

- 특히 중점적으로 찾고 싶었던 정보가 있었나요?

-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감정이 드셨나요? 

정보수집

- 가장 중점적으로 찾고자 했던 정보를 찾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 찾고자 했던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찾았고, 어떤 정보를 찾지 못했나요?

- 원하는 정보를 찾았을 때,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정보표현

- 정보 탐색을 마무리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정보 탐색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 정보 탐색을 완료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평가

관련성 해당 정보가 내가 찾고자 했던 내용(주제)을 얼마나 잘 포함하고 있었나요? 

적절성
해당 정보가 ‘내가 진로전환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인지 여부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적절한 정보였나요?

신뢰성 해당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표 6> 인터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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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였으

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인터뷰의 모든 과정

이 녹음되며, 인터뷰의 일부가 논문에 인용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참여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으

며, 연구 결과를 요청할 경우 최종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인터뷰의 전 과정

은 녹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되

었다. 분석은 최종 작성된 녹취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식별 가능 정보는 수집 및 전사 

단계에서 익명화하였다. 

인터뷰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내용분석이란 연구자료

로부터 반복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Krippendorff, 2004), 질적 내

용분석의 핵심은 내용분석 규칙에 따라 텍스트 

구절에 범주를 할당하는 과정을 질적 해석 행

위로 개념화하는 것이다(Mayring, 2014).

본 연구는 Kuhlthau의 ISP 모델을 기반으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한 후, 참여자의 정보 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귀납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

다. 구체적인 분석은 Elo와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고, 질적 

데이터 분석 도구인 NVivo(15.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이 이루어졌다. 텍스트를 읽으면

서 노트와 제목을 작성하는 개방 코딩 단계를 

거쳐, 범주 목록을 상위 수준으로 그룹화하는 

범주 생성 단계, 범주 생성을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공식화하는 추상화의 3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다. 코딩 단위는 의미 

단위로 설정하여, 인터뷰 참여자의 진술에서 동

일한 의미를 지닌 문장을 분석 단위로 삼았다. 

각 문장에 부여된 하위 코드는 ‘주된 탐색사항 

정립’, ‘탐색된 정보의 연결’, ‘혼란과 좌절’등의 

상위 범주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범주들

은 ISP 모델 단계에 따른 감정․사고․행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

타난 동기적 진술은 SDT 이론 유형에 따라 분

류되었다.

ISP 단계 구분의 경우 인터뷰에 사용된 질

문을 기본으로 탐색 과정을 구분하였다. 진로

전환 동기의 경우, 진로전환이 개인의 능동적 

행동의 결과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

동적이거나 회피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무동

기를 제외하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만으

로 구분하였다. 각 동기의 구분은 Deci와 Ryan 

(2008), Ryan과 Deci(2000)를 이론적 배경으

로, Ryan과 Connell(1989)의 각 동기 유형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분하였다. 특히, 주로 직업

에 대한 외적인 특성으로 보이는 외적 조절 항

목의 경우 사서직으로의 전환이라는 행동을 유

도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동기

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데이터의 신뢰도 측정을 위

해 코더 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 경

험이 많은 박사급 연구자를 코더로 선정하였으

며, 인터뷰 내용에 코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보원의 종류와 내․외부적 진로전환 요인 범

주를 제외하고 전체 인터뷰 내용 중 10%를 코

딩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상호 코더 

일치도(inter-coder agreement)는 87.5%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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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사서로의 진로전환 경험을 정보 

탐색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로부터 의미 체계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방식

을 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

자들의 실제 경험과 맥락을 반영하여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ISP 모

델의 6단계를 ‘초기 탐색’, ‘탐색의 구체화’, ‘통

합 및 평가’의 세 단계로 재구성하고, 각 단계에

서 나타나는 진로전환 동기와 함께 분석을 진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탐색과정에서 드러

난 기대와 기존 인식 간의 괴리를 함께 살펴보

았다(<그림 1> 참조).

4.1 초기 정보 탐색을 이끄는 자율적 동기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도

록 움직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0, 54). 진로전환을 처음 고민하는 과

정에서 개인의 동기는 새로운 진로에 대한 정

보탐색 행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진로를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험의 양

상을 바꾸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Louis, 1980). 

따라서 어떠한 동기가 이와 같은 행동을 촉발

시켰는지 살펴보는 일은 새로운 직업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초기 정보탐색과정인 탐색착수와 논제선

정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표 7>은 이에 해

당하는 코드북이다.

4.1.1 초기 탐색: 탐색착수와 논제선정 

탐색착수는 진로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진로전환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내부적, 외부적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직업에 대한 불만

족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

며, 경력 단절, 구조 조정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새로운 직업으로의 도전 또한 중요한 요인

이 되었다. 진로전환을 결심하면서 다양한 직업

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탐색 착수 단

계에서는 정보 탐색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내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근무 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 찾아보는 것도 그렇고, 저는 되게 

<그림 1> 정보탐색과정의 각 단계와 진로전환 동기의 대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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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과정(초기 탐색)

탐색착수

(감정) 기대감

논제선정

(감정) 낙관적, 안정감

(감정) 막막함과 불안 (감정) 의욕이 넘침

(사고) 진로전환 필요성 인식 (사고) 직업적 이상향 정립

(행동) 새로운 직업에 대한 초기 탐색 시도 (행동) 사서직에 대한 초기 탐색 시도

진로

전환

동기

내재적 

동기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선호

책을 좋아하는 성향 

외재적

동기

통합된 

조절
직업의 가치와 자아 정체성의 일치

확인된 

조절

기존 직업과의 연관성

사서 역할에 매력을 느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직업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조용하고 안정적 업무 분위기 

<표 7> 초기 정보탐색과정에서의 자율적 동기의 충족

많이 생각하고 조금 찾는 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요. (피면담자 12) 

이때 탐색자들은 막막함과 불안, 그리고 새

로운 진로에 대한 기대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준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새

로운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불안과 막막함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

대감 또한 존재했다. 

대안을 찾을 때 불안보다는 일단, 나를 탐색해가

는 과정이잖아요. 긍정적인 것이 좀 더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이 없지는 않았겠죠. (…) 

그때 당시에 불안도 있었지만 기대감과 안도감이 

컸어요. (피면담자 2)

논제선정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사서로 

진로를 구체화하여 탐색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탐색자들은 앞서 탐색착수 단계에서 다양한 직

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하나의 직업을 잠

정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논제선정 

단계는 사서직 선택의 동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진로가 ‘직업에 대해 기대

하는 개인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논제선정 단계는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진로전환 판단에 있어 사서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과거의 도서

관 이용 경험 등 주관적이고 개인화된 정보를 

주로 이용한다.

어떤 정보를 찾아보기 전에 이 직업에 대한 이미

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서관에서 내가 

봤던 사서는 어땠지? 내가 사서를 살면서 만난 

적이 있나? (피면담자 2) 

탐색자들은 탐색한 여러 진로 중에서 사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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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안정적, 낙관적인 느

낌과 함께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희망? 조금 그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고 했던 것 같아요. (피면담자 9) 

4.1.2 자율적 동기의 충족 

탐색착수와 논제선정과 같은 정보 탐색 초기 

단계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통합된 조절, 확인

된 조절의 자율적 동기가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탐색의 첫 기준이 되는 것은 내재적 동기 

요인이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관련된 동기로, 이를 유지하거나 강

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라

는 인식으로, 유능감은 ‘도서관 업무가 개인 업

무 성향에 맞을 것이라는 기대’로, 관계성은 ‘근

무 시 좋은 관계 유지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였

다. 이때 자율성의 충족은 (잠정적으로) 진로

를 선택한 행위 자체를 통해 이미 실현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반면, 유능감과 관계성은 아직 

경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충족될 것으로 기대

하는 심리적 요소로 파악된다.

자율성의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참여자의 경우도 진로전환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능감은 개인이 특정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사

서 업무 중 특히 책과 관련된 영역에서 유능감

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났다. 관계성의 경우 

소수의 인터뷰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직간접

적으로 접해온 사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서

가 되었을 때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율성]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냥 제가 끌리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피면담자 4) 

[유능감] 사서가 하는 일이 책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의 성향과 잘 맞는다고. (피면담

자 3) 

[관계성] 주변에 많은 사서들과 얘기해 보고 제가 

느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다는 것. 

뭔가 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피면담자 5) 

참여자들의 내재적 동기는 ‘도서관 공간에 대

한 선호’와 ‘책에 대한 선호’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난다. 과거 도서관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사

서직 선택에 있어 매우 강한 동기 요인으로 작

용하며, 특히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선호는 그 안

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책과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선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으로 사서가 선택지로 떠오른다. 

도서관을 이미 생각해버렸을 때는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도서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

지.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 (피면담자 2)

사서라는 진로가 내재적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이후에는 내면화 

수준이 높은 외재적 동기, 즉 통합된 조절과 확

인된 조절의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

보 탐색이 시작된다. 구체적인 탐색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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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이기 때문에 사서직에 대해 기존에 가지

고 있던 정보와 도서관을 경험함으로써 생겨난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통합된 조절은 

행동의 중요성을 동일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동일시를 자아의 다른 측면과 통합하는 과

정을 포함한다. 사서직의 직업적 정체성과 의

의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신

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삶의 중요한 가치

와 통합한다. 

도서관은 뭔가 진짜 그냥 순수하게 사람들한테 

대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직업의 느낌이 강

했어요. (…) 사서라는 직업은.. 내가 다음에 영

원히 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직업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 이 직업의 존재 

이유. 이런 게 제일 궁금했고. (피면담자 2)

확인된 조절은 어떤 행동의 내재된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 사서직으로 전환

할 경우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진로

에 대해 더 구체적인 탐색을 시작하게 된다. 따

라서 확인된 조절 요인의 충족 여부는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본인의 가치와 해당 직업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일치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 이때 주요하게 나타난 확인된 조절 요인

으로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조용하고 안정적

인 업무 분위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직업, 기

존 직업과의 연관성 등이 있다. 특히 사서 업무

가 스트레스가 많지 않고, 워크앤라이프의 밸

런스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

업이라 생각되어 선택했다는 언급은 여러 인터

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에 대

한 사회적 영향력 또한 중요한 선택 요인이다. 

이는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

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나인투식스하고 일 끝나면 집까지 가져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피면담자 7) 

애들이랑 접할 기회가 어쩌다 보니 많다 보니까 

좀 상담 같은 것 할 때도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이 

좋았고, 생활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아! 

이 직업이 보람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고 … (피면담자 6) 

4.2 탐색의 구체화와 통제된 동기의 부상 

사서를 진로전환 직업으로 잠정 결정한 이후

에는 본격적으로 사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초기 탐색 과정에서 사

서가 자율적 동기의 충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한 이후에는, 실제 진입 가능성과 업무

의 외적 환경 등을 확인하는 통제된 동기의 충

족 여부가 탐색의 주된 초점이 된다. <표 8>은 

이에 해당하는 코드북이다. 

4.2.1 탐색의 구체화: 탐색조사와 초점형성 

탐색조사 단계에서 탐색자들은 블로그 및 인

터넷 카페, 사서 개인, 인터넷, 책 등 다양한 정

보원을 동원하여 탐색을 진행하지만, 모든 참

여자가 공통되게 주된 정보원으로 지목한 것은 

국내 도서관계의 대표적인 취업 및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인 ‘사서e마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사서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은 사서e마을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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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과정(탐색의 구체화) 

탐색조사

(감정) 혼란과 좌절

초점형성

(감정) 흥미 증가 

(사고) 정보탐색의 어려움 (사고) 주된 탐색 사항 정립

(행동) 다양한 정보원으로 탐색 시도 (행동) 초점형성 후 구체적 탐색 시작

진로

전환

동기

외재적

동기

투사된 

조절
사회적으로 명확한 직업

외적 

조절

급여 안정성

낮은 진입장벽

일자리의 양이 많음

직업 안정성

진로선택지가 다양함

<표 8> 탐색의 구체화 과정에서의 통제된 동기의 충족

초록창에 검색을 했고 사서를 넣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어요 (…) 네이

버 검색에서 그 정도까지 알게 됐고, 그걸 검색하

다 보니 사서e마을을 알게 된 것. 그래서 그 카페

에 가입을 하고 이제 정보를 거기서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고. (피면담자 4)

인적 정보원이 있는 경우 이 또한 정보 탐색

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원이다. 현장에서 일하

는 사람에게서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질

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탐색된 정보

를 통해 탐색자들은 사서의 업무가 직업에 대

한 동기 요인과 잘 맞는지 살펴보게 된다. 

제가 찾는 정보도 정보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보

다 한 1년, 2년 먼저 사서가 되신 분들이랑 어쩌다 

보니까 알게 돼서 물어보고. 그 현장 정보를 듣는 

거니까 제가 아무래도 카페랑 막 이렇게 인터넷

에 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피면담자 6)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인적 정보

원이 있는 경우의 탐색조사 과정은 비교적 순

조롭게 진행되지만 사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탐색을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짜증

과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체계적이고 공식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로 인터넷 카페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에 의

존해야 하는 현실은 사서직에 대한 정보 탐색

을 어렵게 만든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도 없고 어딘가는 있겠지

만 그거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계속 남의 

댓글에서 막 구걸하듯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짜

증과 좌절을 느꼈었고. (피면담자 4)

탐색조사 단계가 정보를 폭넓게 찾는 것이라

면 초점형성 단계는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

는 정보에 대한 초점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때 초점을 맞춘 정보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

며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시작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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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학 이러면 조금 와닿기는 하지만 ‘구체적

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라는 과목 속에서의 

커리큘럼 같은 게 궁금했었고요. (피면담자 11) 

초점형성 단계에서는 사서직 선택의 배경에 

따라 중점적으로 찾는 정보가 달라지게 된다. 

이전에 도서관 업무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사서의 일상이나 직업적 정체성 등에 대한 탐

색을 생략하고, 구인구직과 자격증 취득 등 진

로 변경의 실질적 가능성과 관련된 통제된 동

기의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4.2.2 통제된 동기의 부상 

본격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면서 자율성의 정

도가 낮은 투사된 조절과 외적 조절 유형과 같

은 통제된 동기가 부상한다. 사서라는 직업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동기는 투사된 조절의 동

기 유형에 해당한다. 개인이 외적 기준이나 사

회적 인식을 내면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외부

의 기대나 시선을 의식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회적 정당성, 타인

의 평가 등이 동기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여자들은 사서를 전문직이면서도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으로 인식하며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서라는 직업에 내재된 모순

된 현실을 반영한다. 사서는 전문성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쉬운 

직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

은 사서라는 직업에 내재된 전문성과 사회적 

인식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어쨌든 사서라고 하면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직

업이라는 것. 근데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직업도 

물론 한마디로 설명이 되지만 그쪽은 진입 장벽

이 조금 높은것 같고요. 그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직업들 중에서는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 (피면담자 10) 

사서 자격증은 해당 직종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격증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

다는 점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또 하나의 요인

으로 작용한다. 

다른 일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사서 자격증 하나

가 필수 조건이더라고요. 다른 그런 직무들에 

비하면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거 아닌가. (피면

담자 10) 

가장 중점적으로 탐색한 정보 중 하나는 외

적 조절 유형에 해당하는 일자리 정보였는데,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

았다. 하지만 수치상의 많은 일자리는 오히려 

사서직으로의 진출을 더 수월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을 쌓

기 위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되는 점이 사서로의 진로를 확정하는 데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저는 (일자리가) 많다고 느꼈었는데. 왜냐하면 

각 도서관마다 다 사서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리미트를 두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월급도 상관없고 거리도 상관없고 사서로 일할 

수 있으면 되지. 처음엔 경력 쌓아야 되니까. (피

면담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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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자격증 취득 시 실습 과정이 없는 현실

을 고려할 때, 도서관에서의 실무 경험이 전무

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

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계약직 자

리가 업무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계약직으로나마 들어가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

터 공무원 준비나 국회 도서관같이 비교적 안정

적으로 느껴지고 조금 더 대우가 나은 그쪽으로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 (피면담자 1) 

4.3 탐색된 정보의 통합 및 평가를 통한 

진로 결정

그동안 탐색된 정보는 통합과 평가 과정을 거

친다. 끝내 탐색에 실패하는 정보도 나타나는데, 

탐색자들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 진로전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

게 된다. <표 9>는 이에 해당하는 코드북이다.

4.3.1 정보 통합 및 평가: 정보수집과 정보표현 

정보수집 단계는 초점형성 단계에서 설정된 

초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정보를 

정보탐색과정(정보 통합 및 평가)

정보수집

(감정) 답답함의 지속/해소

정보표현

(감정) 시원함

(사고) 정보의 평가 (감정) 안정감

(사고) 탐색된 정보의 연결 (사고) 전환 가능성 평가

(행동) 관심있는 정보의 집중탐색 및 수집 (행동) 전환 여부 최종결정

정보

수집

중점적으로

찾은 정보

구인구직(TO)

사서가 되는 법 (자격증 취득법)

사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서의 일상(업무, 환경)

직업의 정체성

취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

탐색 실패 

정보

구체적인 직무 내용

구체적인 처우

도서관 외 다양한 진로

사서의 일상

사서직 통합정보관리 사이트

정보의

평가

신뢰성
공통된 언급

정보의 출처

적절성

개인 맞춤형

정보원

정보원과의 상호작용 수준

주제 일치성

관련성 정보의 양

<표 9> 정보 통합 및 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수집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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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단계이다. 초점을 둔 정보를 깊이 있

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에 대한 지

속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사서라

는 진로를 확정하기 위한 사고가 전개된다. 이

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서로 연결되어 진로전환

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 

국정원 이런 것도 뜨기 시작하고 기록물 관리 

요원 막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 살펴보면서 이게 

연관돼서 기록물 관리 요원을 할 수도 있는 거구

나. 그러려면 또 석사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이렇

게 더 그냥 진로 관련돼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취업이랑. (피면담자 12) 

집중적인 탐색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는 여

전히 충분히 탐색되지 않아, 정보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의 

불충분함은 진로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이

나 강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탐

색하거나 준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기존 

전공을 활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정

보를 찾기 어렵고, 자신의 강점이나 관심 분야에 

적합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진

로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정보기관 산하에 있는 곳들의 전문도서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

게 못 찾겠더라고요. (피면담자 5)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서직에 대한 부

정적 정보 또한 다수 발견된다. 주된 정보원인 사

서e마을과 인적 정보원에서 모두 나타나며, 이는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적 정보원은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데, 기존 사서가 주

는 부정적 피드백은 사서직에 진입하는 신규 진

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서의 이미지와도 괴리를 형성한다. 

실제로 일하면 어떤지 그런 게 사실 제일 궁금했

는데 사서e마을은 약간 실제로 일하시더라도 조

금 안 좋은, 이렇게 힘든 얘기 그런 게 많이 올라오

니까. 사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얘기를 

이렇게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피면담자 7)

탐색 실패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은 사서직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이트의 부재였다. 주된 정보원으로 언급된 

사서e마을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로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한 정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진

로 선택에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좀 일괄적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얻기가, 여기저기 정보들이 분산돼 있으니까. 

(피면담자 6) 

정보는 단순히 수집되는데 그치지 않고 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판단에 사용된다. 이

때 평가는 정보의 신뢰성, 관련성, 적절성과 같

은 정보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해당 정보

가 개인의 동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

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그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저도 계속 생각

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직업이 나랑 맞을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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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

이었고. (피면담자 9) 

진로전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된 후 인터뷰 대상자들은 정보 탐

색을 완료하게 된다.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종

합하여 최종적으로 진로전환에 대한 결정을 내

린 후 참여자들은 시원한 감정을 느낀다. 

후련하다? 내가 원하는 거 찾았다. 후련하다. (피

면담자 9)

사서로 진로를 전환한 이들은 대체적으로 만

족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우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도 진로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과정 중에 추가로 탐색된 정보를 

계속해서 본인의 성향과 비교하여 사서의 직업

적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경우도 진로

전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왔다는 생각이 아직은 

들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두

는것은) 업무 만족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을 때 스스로 느끼기에 (피면담자 6)

4.4 탐색 과정에서 드러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여러 진로 중 사서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전환 동기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

롯된다. 사서 업무를 접해본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의 동기는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 그때 

마주친 사서에 대한 이미지 등의 기존의 인식

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서에 대

한 집중적인 탐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식과 탐색 결과는 많은 부분 괴리를 가진다. 

<표 10>은 이에 해당하는 코드북이다. 

탐색과정에서 나타난 현실과의 괴리 

기대와 탐색 

결과와의 괴리

기존 직업 활용의 어려움

기대와 실제 

업무와의 괴리

낮은 보수

도서관 환경의 다양성과 넓은 선택폭 높은 업무 강도

사서 업무의 다양성 배움과 실제 업무와의 차이

사서의 낮은 직업 만족도 사서업무의 다양성

사서의 역할 예상보다 동적인 업무

일자리의 질이 낮음

적은 보수 

괴리의 원인

사서의 잘못된 이미지

사서직의 정보부족

사회적 목소리의 부재

전문성 부족

<표 10> 탐색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인식과 탐색 결과 간의 괴리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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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기존 인식과 탐색 결과 간의 괴리 

가장 많이 언급된 괴리는 외적 조절에 해당

하는 업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낮은 직

업 안정성과 낮은 급여 수준 등은 탐색이 진행

될수록 기존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를 크게 드

러냈다. 특히, 많아 보이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계약직 일자리가 다수 차지하고 있었으며, 낮

은 진입장벽은 곧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높은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여러 인터뷰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런 도서관에 있으면 되게 번듯한 곳에 잘 계시

는 줄 알았는데 11개월 단위로 계약이고. 그분들

에게 들은 게 거의 정규직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까지 들었었거든

요. (피면담자 1)

도서관 환경의 다양성과 넓은 선택폭도 탐색

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사서 및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낮은 인식

과 정보 부족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

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도서관 혹은 대학도서

관을 통해 사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협소한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낮은 인지가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제한된 경험

은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과 그 안에서 수행되

는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

난다. 실제 탐색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식의 전

환을 이루게 된다. 

제가 사서e마을을 통해서 진짜 전에는 몰랐던 

건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저는 공공도서관 쪽만 

생각을 했지 (...) 저는 학교 도서관 쪽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분야여서 그런 사서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구나. (피면담자 10) 

사서 역할에 대한 괴리도 탐색 과정 중에 나

타나는 변화이다. 많은 참여자들이 사서로 진

로전환을 고려할 때 책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였는데, 탐색을 거듭할수록 이에 대한 인식

의 전환이 일어난다. 본격적인 탐색이 진행되

면서 책은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정보원일 

뿐 사서는 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즉, 정

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탐색 과정을 통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저도 그냥 정말 책을 수집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업무가 주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보까지는.. 정보 검색, 정보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몰랐었거든요. (피면담자 11) 

사서 업무의 확장성, 다양성은 실제 사서로 

진로를 변경한 이후, 이전의 인식과의 더 큰 간

극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탐색 단계에서 대체

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일 것이라 생

각하지만, 실제 사서 업무는 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동적이고 복합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한

다는 점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 단순히 책

을 다루는 정적인 직무가 아니라 다양한 이용

자 그룹에 맞춰 행사 및 서비스를 기획, 운영해

야 하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완전히 전투적이죠. 어떻게 하면은 한 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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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빌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오게 할 수 있을까. 문화 프로그램을 실적을 어떻게 

채울까. 진짜 진짜 걱정하게 돼요. (피면담자 11) 

4.4.2 괴리를 유발한 요인 

인식과 실제 탐색 결과에서의 불일치의 주된 

원인은 사서직에 대한 정보 부족과 사서의 잘

못된 이미지이다. 도서관은 생활밀착형 기관이

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

관의 이용 경험은 사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서는 대출 반납

을 담당하는 데스크뿐 아니라 문화 행사 기획, 

전자 자료 관리 등 이용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

는 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다. 

기존 공공도서관, 제가 생각했던 사서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니 

사서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

해야 되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피면

담자 9) 

이렇게 사서에 대한 인식의 괴리를 일으킨 

원인 중,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강하게 지적한 

것은 ‘사서직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사서의 

경우 자격증 취득 시 실습이 동반되지 않기 때

문에 사서 업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기존 사

서에게 직접 듣거나 봉사, 혹은 인터넷 등을 통

한 검색이 전부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직업인 

사서가 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다른 직종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사서가 정보를 이렇게 꽁꽁 감춰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피면담

자 11) 

사서직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사서 및 문헌

정보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이 주요한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인터뷰 참여자 

중 사서직을 탐색하기 전에는 문헌정보학과 혹

은 사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

우도 있었다.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가 존재

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전공에 대한 인지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탐색 실패 정보 중 가장 

크게 나타난 사서직 통합 정보 플랫폼의 부재

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원래도 근데 도서관이랑 책을 좀 좋아하긴 했는

데 그걸 관련해서 학과가 있는 것이나 뭔가 전공

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주변 지인이 

제가 잠깐 쉬고 있는 텀에 여기 도서관 관련된 

이런 학과가 있고… (피면담자 6)

앞서 사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괴리 중 하나였던 도서관 환경의 다양

성과 넓은 선택폭은 사서직에 대한 장점으로 

언급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실질

적으로 발휘하기에는 현재 사서직에 대한 정보

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의 다양한 전공

과 역량을 사서 업무와 결합하여 업무를 수행

할 경우, 개인의 직무 만족뿐 아니라 사서직 전

체의 전문성과 다양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하지만 사서직에 대한 정보나 채

용 공고는 정확한 직무 내용이나 요구 역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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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률적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전공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좋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관종별 특징에 대한 정보가) 구직하는 입장에서

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안 맞는 것. 예를 들면 아이들

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학교 도서관은 우선

순위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피면담자 10) 

낮은 급여에 대비되는 높은 업무 강도, 계약

직 위주의 일자리 등 사서직의 어려움을 토로하

는 글이 많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제 개선을 위

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사서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직 위주의 고용 환경,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향, 네트워킹

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서직이 가진 한계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의 부족,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단체

의 부재는 사서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 

현실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서관은 사서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근무자

가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 협회가 모든 

직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사서들의 권리를 보

장하고, 직무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서협회의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협회가 있고 사실 사서협회가 없잖아

요. 그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피면담자 7) 

사서로 진입한 이후에 많은 사서들이 전문성

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진로전환을 

고민하던 초기에는 기존의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 근로장학 때의 간접적 업무 경험 등으로 

인해 사서에 대한 업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

다고 생각하고, 사서직으로의 진입 가능성에 

더 집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서로서

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는 대학원 진학으로 이

어졌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12명 중 6명이 대학

원을 진학했고 대학원에서의 공부가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전문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원 수업이) 더 의무감, 책임감, 긍지 이런 

것들을 갖고 일을 하게 합니다. (피면담자 3) 

5. 논의 및 시사점

정보 탐색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목표에 다가갈수록 감정적 반응도 함

께 변화한다. 진로전환을 고려하는 이들은 불안

함, 막막함 속에서 정보 탐색을 시작하지만 동시

에 새로운 진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존재한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의 어려움으로 인해 좌

절과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탐색된 정보를 종

합하여 진로전환 여부를 결정하면서 결국 안정

감을 찾게 된다. Kuhlthau의 ISP 모델은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정보탐색과정에서의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설명하지만, 진로전

환을 위한 정보 탐색은 과업의 완수를 전제로 하

지 않는다. 탐색의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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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탐색과정을 지속하

는 이유는 새로운 직업이 개인의 동기 요인을 충

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진로전환

을 위한 정보 탐색은 결국 다양한 동기 요인의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사서로의 진로전환 동기에 대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내재적, 외재적 동기는 맥락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Ard et al.(2006)은 업

무에 대한 매력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사서직

으로의 강력한 유입 요인으로 밝히고 있는 반

면, Dukic(2019)은 보상, 안정적 근무조건 등과 

같은 외재적 동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Agyemang 

(2019)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외재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서

직에 대한 정보 탐색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과정 중에 내재적, 외재적 동기가 다양하게 나

타남을 밝히고, 각 동기 유형이 충족되는 시점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탐색과정에서 탐색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서직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탐

색을 통해 얻은 정보 간의 괴리를 경험함이 드

러났다. 이는 진로전환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시도하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괴리를 분석하는 것

은 사서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와 실제 수행하는 역할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

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인식과 탐색 결과와의 괴리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서직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G사의 검색 창에 ‘사서가 되는 

법(Become a librarian)’을 검색했을 때 미국의 

경우 제일 첫 화면 상단에 ALA의 ‘Become a 

librarian’ 항목이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블

로그 혹은 비공식적 사이트가 상단에 나타난다. 

사서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보다는 개인이나 개

별 단체가 구성한 비공식적 정보가 더 활발하

게 제공되고 있다. 개인의 탐색 능력에 따라 사

서직에 대한 정보 접근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

날 것이라 예상되며, 탐색의 결과는 사서가 된 

이후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짐작된다. 사서직에 대한 통합 정보 시스

템의 부재는 사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서직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플랫폼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러한 플랫폼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서직 진로 탐색자가 필요

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정밀한 요구 분석과 구체

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방식의 마련이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직을 고려하기 전까지 문헌정보학과나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도서관 협회는 존재

하지만 사서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해주

는 사서 협회의 부재 또한 사서직의 발전에 일

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사서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마련뿐만 아

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서들이 본인의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대

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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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서로의 진로전환을 고민하게 된 동기 

중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도서관 공간 및 책에 

대한 선호이다. 사서직으로의 선호가 사서의 다

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도서관 공간에

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 도서관과 책을 거의 동

일시하는 인식에 따른다는 것은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다. 특히, 사서의 이미지가 책에 한정되

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서의 역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진로를 전환한 

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인식과의 큰 

괴리로 언급된 것이 사서 업무의 다양성과 예상

보다 동적인 업무라는 것이다. 조용하고 안정적

인 이미지와 달리 사서는 이용자와 상호작용하

는 동적인 업무가 많다. 사서 업무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자격증 취득시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관

종의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개인의 성향과 업무 적합도를 보다 정밀하

게 파악할 수 있고, 실습 이후의 실습 기관과 학

생 간의 양방향 사후평가는 실습의 질적 수준과 

교육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이 사서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와 관리를 병행하는 것은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

하는 인재상에 부합한 신규 인력의 진입을 지원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문헌정보학의 경우 모든 학문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전공 배경을 가진 

사서들이 진입하여 시너지를 내기 좋은 분야이

다. 기존 업무에 불만족하며 기존 전공/업무와

의 융합을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전

공을 활용하기 원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도서관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구직자가 가진 개인적인 성향 또는 전

문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는 탐색이 어려운 정

보 중 하나이다. 해외 사서의 경우 자세한 직무 

기술서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전문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직무만 기

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

다. 더 나아가 해당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평생 교육원, 대학원 등에서 

학부 전공 이후 사서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

게 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기존 전공과의 결합

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와 개인의 강점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구직자의 전공과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직무 정보 제

공과 매칭 지원 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특히 

ALA가 운영하는 도서관 및 정보 분야 공식 구

인구직 사이트인 JobLIST(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5)에서 구체적인 직무 설명과 

자격/경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

하여, 국내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마련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Kuhlthau의 ISP 모델을 이론적 배

경으로 하여, 사서직으로 진로를 전환하고자 하

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를 탐색해 나

가는지 살펴보고 있다. 초기 탐색 단계에서는 

사서의 기존 이미지에 기반한 자율적 동기의 충

족 여부가 탐색의 초점이 되지만, 탐색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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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될수록 직업의 사회적 인식과 외적 조건이 

강조되는 통제적 동기의 충족 여부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연결

과 통합, 평가의 과정을 거쳐 진로전환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이어진다. 탐색이 진행될수록 사

서직에 대한 기존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

나는데, 그 대표적 요인으로는 낮은 직업 안정

성과 급여 등의 업무 환경요인, 다양한 관종으

로 인한 넓은 선택의 폭, 그리고 사서 역할의 다

양성이 있다. 기존 인식과 실제 탐색 결과에서

의 불일치는 주로 사서직에 대한 정보 부족과 

사서에 대한 단편적 이미지, 사회적 관심의 부

재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정보탐색과정에서 

초점이 되는 동기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

나는 탐색 결과와 기존 인식 간의 괴리를 함께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주요 문제는 

사서직에 관한 정보부족이다. 이는 탐색 초기 

단계의 어려움 뿐 아니라 탐색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정보의 통합 

및 평가의 한계를 보이는 등 정보탐색과정 전

반에 걸친 여러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서직 정보 

제공 현황 및 정보 요구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하여 

구축된 플랫폼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

가 지표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서직 진로탐색과정에서 

경험되는 불확실성과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예비 사서들의 진로전환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

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소수만이 진로전환

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사서직 진입에 성공했거나 진입을 시

도하는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진로전환을 포기

하거나, 실패를 경험한 집단 혹은 진로 전환 이

후 후회하는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의 사례는 충

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경험을 가진 집단을 포함하여, 그들의 정보

탐색과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많은 사서들이 사서가 된 이후에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진로전환 

사서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만족

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에 대한 정확하

고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진로 선택이 이

루어져야 한다. 사서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

보의 제공과 관리가 뒷받침될 때 진로전환을 

원하는 이들은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을 

내리고 이후에도 직업적 만족과 자긍심을 지속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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